
화학에서 전자정보소재 중심으로…
LG화학 , 2차전지에 편광판 생산확대 추진 … 고부가가치제품 주력

LG화학은 석유화학제품, 산업소재, 정보전자소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화학기업으로 2001년 4월

지주회사(LGCI)와 사업자회사(LG화학 및 LG생활건강) 등 3사로 분할돼 새롭게 출범하면서 비핵심사업은 과

감히 정리하고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1년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염료사업을 독일의 도멘에, 분체도료사업을 미국의 페로에 각각 매각했다.

또 최근에는 Epoxy Resin 사업부문을 독일 베이크라이트에 1700만달러에 팔았다.

LG화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석유화학분야에서는 PVC, 투명ABS 등 고부가 고기능성 제품의 매출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구

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현재 20-30% 수준인 고부가 고기능성 제품 비중을 2003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 분야에서는 PVC창호, 고광택 시트, 인조대리석 등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전자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2년 3월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용 편

광판에 340억원을 투자해 대량생산체제를 갖췄으며, 2003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사업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2002년에만 34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전체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현지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Tianjin에 있는 PVC 플랜트는 생산능력을 24만톤에서 2003년 말까지 34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5년까지 Tianjin을 포함 중국에 PVC 30만톤 플랜트를 추가 건설해 총 64만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Ningbo 소재 ABS 플랜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생산능력 15만톤에서 2002년 말까지 30만톤,

2004년까지 50만톤으로 증설하는 등 ABS 생산 100만톤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고광택 시트의 생산라인을 2배로

늘리고 인조대리석과 고휘도 반사시트 등의 고부가제품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Tianjin에 3만톤의 PVC창호 생산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생산법인에 360만m2의 고광택

시트 생산라인 및 인조대리석 생산공장(8만개)을 추가로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LG화학은 최근 제품수요가 늘고 있는 북미와 서유럽을 전략적 거점으로 스위스에 인조대리석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등 판매법인 조직을 강화하거나 새로 설립해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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